
 

 

자유주의 정보 18-57 

 

 

코뿔소를 지키려면 뿔 거래를 합법화하라.  

 

 

 

멸종위기에 처한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코뿔소 

주인들이 직접 뿔을 수확하고 훨씬 더 인도적이면서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암시장과 경쟁토록 하는 것입니다 

 

1월 19일 태국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심지어는 코카인보다 비싼 물품을 밀매한 혐의로 

밀매조직의 핵심 인물이 체포되었습니다. 문제의 불법 물품은 바로 아프리카 코뿔소의 

뿔 14개였습니다. 이번 중대한 검거는 2017년 4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내에서의 코

뿔소 뿔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다시금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있는 점점 증폭되는 이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 애호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판결을 어이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코끼리의 

상아와 달리 코뿔소의 뿔은 상처없이 잘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마다 다시 완전히 

자라나게 됩니다. 코뿔소 뿔의 거래 금지가 코뿔소 보호에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물권리 단체와 정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민간 야생공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이며, 그 새로운 

시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법한 것과는 달리 바로 코뿔소 뿔의 거래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코뿔소 뿔의 수요 

 

 1972년, 멸종위기 동식물 종의 교역에 관한 협약 (CITES)은 코뿔소 뿔의 국제적인 거래

를 금지했습니다. CITES는 국가 간의 무역을 다루는 반면, 각국은 자체적인 국내 규제를 

만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각 주들은 야생동물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기 시

작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네바다 주가 이러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네바다 주는 코뿔소 

뿔의 거래에 맞서 주 자체의 야생동물 거래 규제를 통과시킨 일곱 번째 주이며, 더 많은 



다른 주에서도 자체 규제를 통과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이 중 

어떤 법률로도 코뿔소 뿔의 수요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코뿔소를 멸종으로부터 보호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코뿔소 뿔이 약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코뿔소 뿔의 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코뿔소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냥꾼들에 의한 밀렵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구매

자들은 코뿔소 뿔로 암과 혈액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최음제와 숙취해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멸종된 베트남의 자바 코뿔소(Javan Rhinos)처럼 점점 더 많은 코뿔소의 아종

들이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마지막 노던화이트(Northern White) 코뿔

소를 무장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밀렵으로 인해 전 세계에 분포한 총 5종에 

이르는 코뿔소의 개체 수는 심각하게 감소하여 200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단지 

13마리의 코뿔소만이 밀렵되었습니다. 

 

어느 이름없는 정치인이 코뿔소의 뿔로 암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퍼진 뒤 베트남에서는 

코뿔소 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2017년까지 베트남에 남아있던 약 23,000 마리의 코뿔

소 중 1,000 마리 이상이 밀렵되었습니다. 얼굴이 칼로 난도질된 코뿔소가 자주 발견되

면서 불법적인 거래는 동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적으로 안전하게 뿔을 제거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단속에 걸릴 위험도 높아

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생에 살고 있지 않은 코뿔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파리 동물원에 있던 흰 코

뿔소는 한밤 중에 침입한 밀렵꾼에 의해 작년에 죽었습니다. 훔친 코뿔소 뿔은 암시장에

서 백만달러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으며, 유럽 곳곳의 수집가와 박물관들은 2011년에만 

30건 넘게 수집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는 코뿔소를 보호하지 못

하며, 구하기 어려워질 수록 뿔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면에서 밀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코뿔소 뿔의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코뿔소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코뿔소 뿔의 국내 거래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법률 

청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 코뿔소 농장주 협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남



아프리카 공화국 코뿔소의 거의 1/3을 소유하고 있으며 코뿔소들을 민간 보호구역 내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 회원들은 생명의 위협 없이 제거된 뿔의 합법적인 거래가 

코뿔소 보호 기금을 확대하며 코뿔소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도록 농장주를 독려할 수 있

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는 코뿔소 뿔의 국내 수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CITES

에 의해 시행된 국제 거래금지 조치로 인해 여전히 뿔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중

국과 베트남에 있습니다. 

 

많은 공원들은 밀렵꾼들로부터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코뿔소의 뿔을 잘라내고 있

습니다. 잘라낸 뿔은 폐기되거나, 혹은 민간 농장주의 경우라면 장래에 합법적인 시장에

서의 판매 가능성을 기대하며 보관해둡니다. 만약 민간 야생공원과 국립공원이 상업적 

판매를 위해 뿔을 수확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코뿔소가 사냥꾼에 의해 밀렵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판매 수익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뿔소 보호를 증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새롭게 합법화된 코뿔소 뿔의 거래로 시장에는 공급이 충분해지며 이는 뿔의 가

격을 떨어뜨려 결국 코뿔소 밀엽의 동기를 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동물권리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합법화 노력에 반대하

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그룹 Born Free는 거래금지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Born Free의 대표 윌 트래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뿔소 뿔의 국내 및 국제 거래의 합법화는 소비자에게 코뿔소 뿔이 합법적인 제품임을 

알리게 되며 결국 필연적으로 수요증가와 밀렵을 더 장려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뿔소 뿔 거래의 합법화로는 코뿔소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며 코뿔소의 멸종을 재촉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비자들이 코뿔소 뿔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지의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코뿔소를 멸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농부들이 아메리칸 들소(bison)를 보호한 방법과 마

찬가지로, 코뿔소 주인들이 직접 뿔을 수확하고 훨씬 더 인도적이면서도 생태계를 보호

하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암시장과 경쟁토록 하는 것입니다. 

 

코뿔소 뿔의 거래와 관련한 토론을 지켜볼 때,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구원자들이 코뿔소 

뿔로 돈만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코뿔소 주인들과 사심 없이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실제 논점은 코뿔소를 멸종으로 이끄는 실패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원하

는지, 아니면 가끔씩 뿔이 제거되긴 하지만 (제거된 뿔은 코뿔소 보호 및 개체수 증가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팔립니다.) 살아있는 코뿔소를 원하는지 입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o-save-the-rhinos-legalize-the-horn-

trade/?utm_source=FEE+Email+Subscriber+List&utm_campaign=ab394cd444-

MC_FEE_DAILY_2018_02_07&utm_medium=email&utm_term=0_84cc8d089b-ab394cd444-

108092161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김일현 

 

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fen.or.kr/?p=1917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